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

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50골을 돌파한 손흥민(28 토트

넘 홋스퍼)이 팀 동료와 팬, 한국 국

민의 도움 덕이라며 공을 돌렸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버

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19-

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애

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해 전반 추가 시간 2-1을 만드는 역

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터

뜨려 토트넘에 3-2 승리를 안겼다.

이날 멀티 골로 손흥민은 정규리

그 3경기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

2경기를 더해 5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다. 5경기 연속 득점은 손흥민

의 프로 데뷔 후 처음이다.

아울러 손흥민은 2015-2016시즌 잉

글랜드 진출 이래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득점을 51골로 늘렸다. 프리미어

리그 개인 통산 50골을 넘어선 것은

아시아인으로는 손흥민이 최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홈페이지

에 실린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

에서 50골을 넣었지만, 팀과 서포터

스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이 기분을 팬, 한국 국민, 동

료들과 나누고 싶다 면서 도움을 줘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날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 승리는 늘 긍정적이지만

오늘처럼 몇 초를 남기고 비기는 상

황에서 이긴 것은 더 특별하다 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끌려가다가도 만회하

곤 했다 면서 이는 우리가 아주 좋

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며 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김광현(32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사진)이 10년 만에 배트를 잡았다.

타격 은 2020년 김광현 앞에 놓

인 새로운 숙제다.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없다. 투수가 타석에 선

다. KBO리그에서 단 3차례만 타석

에 섰던 김광현은 올해 자주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언론인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17일(한

국시간) 김광현의 첫 공식 타격 훈

련 소식을 전했다.

김광현은 이날 배팅 케이지에 들어

가 타격 훈련을 했다. 번트도 시도하

고, 스윙도 했다. 김광현이 타격 훈련

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

밝힌 소감은 타격은 어렵다 였다.

그는 10년 만에 배트를 잡았다.

오늘 타격 훈련은 정말 어려웠다 며

일단 공을 맞혀야 한다. 지금 당장

홈런을 치기는 어렵다 고 웃었다.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투수들의 타

율은 0.142로 내셔널리그 4위였다.

세인트루이스는 당장 김광현에게

타격 능력 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광현이 선발 한 자리를 꿰

차면, 타석에 자주 들어서야 한다.

안산공고 시절 김광현은 에이스이

자 강타자였다. 김광현은 고교 3학년

때 41타수 17안타(타율 0.415), 1홈

런, 8타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상승 곡선을 긋던 한국프로야구 평균

연봉이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KBO는 17일 2020년 KBO리그 소

속선수 등록과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외국인 선수와 신인을 제외한 선

수들의 2020년 평균 연봉은 1억4448

만원이다.

2019년 평균 연봉 1억5065만원보

다 4.1% 줄어든 금액이다. 2018년

평균 연봉 1억5026만원보다도 낮다.

KBO리그 엔트리 등록 기준인 구

단별 상위 28명의 합산 평균 연봉

(외국인 선수 제외)도 2억3729만원

으로 지난해 2억5142만원보다 1413

만원(-5.6%)이 줄었다.

과한 지출 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구단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봉 협상에서도 반영됐다.

2020년 평균 연봉 1위는 NC 다이

노스다. NC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1

억6576만원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1

억6581만원이다.

지난해 이 부문 1위였던 롯데 자

이언츠가 평균연봉을 1억9583만원

에서 1억6393만원으로 낮추면서 2위

로 밀려났다.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구단

은 LG 트윈스였다. LG의 평균 연봉

은 1억3486만원에서 19.7%가 뛴 1

억6148만원이다.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의 평균 연

봉은 크게 줄었다.

SK는 고액 연봉자 김광현이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해 평균 연봉 삭감

폭이 20.2%나 됐다. 하위권에 그친

한화와 KIA, 롯데도 15% 이상 평균

연봉을 삭감했다.

하지만 연봉 협상 테이블에 한파

만 불지는 않았다.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156명에서

161명으로 5명 늘었다. 억대 연봉 선

수는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12명 중 31.4%를 차지한다.

이대호(롯데)는 25억원으로 4년

연속 KBO리그 최고 연봉자 자리를

지켰다. 그는 롯데와 2017년 4년 총

150억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을 했다. 계약금은 50억원이고, 4년

동안 25억원씩 받는다.

투수 부문 1위는 양현종이다. 23

억을 받는 양현종은 연봉 부문 전체

2위, 투수 1위에 올랐다.

2020년 KBO리그 최고령 선수는

박용택(LG 트윈스)이다.

박용택의 1월 31일 등록기준 나이

는 만 40세 9개월 10일이다. 올해

KBO리그 선수 중 유일한 1970년대

(1979년) 태생이다.

최연소 선수는 kt wiz 신인 투수

이강준이다. 2001년 12월 14일에 태

어난 이강준은 박용택과 22년 이상

차이 나는 만 18세 1개월 17일의 나

이로 KBO에 등록했다. 연합뉴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9

장갑 바꾸고 분위기 바꿨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강성훈(32 사진)이 강

호들이 출전한 특급 대회에서 올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을 올리며

자신감을 재충전했다.

강성훈은 17일(한국시간) 끝

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9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애덤 스콧(호주)에 2

타가 뒤져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상위

권에 오르는 기량을 뽐냈다.

작년 5월 바이런 넬슨 대회에

서 정상에 올라 PGA 투어 첫

승을 기록한 강성훈은 제네시스

대회 준우승으로 70만3700달러

(약 8억3000만원)의 상금을 받

았다.

강성훈은 1번홀(파5)에서 이

글을 잡았지만 2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하는 바람에 타수를

까먹었다.

이어 4번홀(파3)과 5번홀(파

4)에서 연속 보기를 하면서 무

너지는 듯했다.

강성훈은 PGA 투어 국내 홍

보를 담당하는 스포티즌을 통해

출발은 좋았는데 티샷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타수를 오히려

까먹었다 며 장갑을 바꿔 끼면

서 느낌이 달라졌다 고 말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강성훈

은 어려운 홀로 꼽히는 11번홀

과 17번홀(이상 파5)에서 버디

를 잡아내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

라갔다.

강성훈은 어려운 홀에서 페

어웨이를 잘 지킨 것이 버디로

이어졌다 며 바람이 많이 불어

어려웠지만 어차피 모두에게 힘

든 날이니 정신만 놓지 않고 경

기를 하자고 생각했다 고 소감

을 말했다.

격전을 치른 강성훈은 한 주

휴식을 취한 뒤 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

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결승골을 터

뜨리고 있다. 손흥민의 결승골을 앞세워 토트넘이 3-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팀 3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